
어둠에서 빛으로<에베소서 5:8-14>
 *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빛 인데 세상의 빛은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빛이지만 예수님
의 빛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탄식의 사랑과 
은혜와 기업을 알면서 내가 죄인이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우리는 사랑도 진리도 없는 아무것
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빛이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긍휼이 흘
러감의 빛을 말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은 빛을 전달하는 물체이고 빛은 에너지 파장으로 따로 
있는 것임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사실로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빛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 우리들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영생이며(요한복음1:4) 주님이 
영생의 빛으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요한복음
10:10)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성령과 말씀의 
조명을 받아 내안의 죄와 상처가 드러나 아프고 힘들지만 회개가 있어서 회복을 이루는 신령
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중에 죄와 허물과 상처가 드러날 때 기뻐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예수의 빛이 있어야 함을 알고 오늘 말씀으
로 내 영혼과 신앙의 검진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내 영혼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 검사, 시험(8-10)
  우리는 건강을 위해 정기검진을 하고 차와 기계들도 검진을 하듯이 영혼과 신앙도 정기검진
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연히 어둠이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빛이어야 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중생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빛이 거하지 못하고 빛이 없어 인격과 성품과 노
력으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은 종교생활로 시험이 오면 내 노력으로 하기에 잘 
이기지 못하고 기복이 심하지만 중생하여 성령이 내주하면 중심이 바르기에 내 죄와 상처와 
허물이 드러날 때 아프고 괴롭지만 말씀을 사모하여 찾아와 반드시 내 안의 어두움은 물러가
고 빛의 사람으로 변화 되며 삶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왠만한 시험은 이
겨내며 신앙생활의 굴곡도 별로 없으며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흘러갑니다. 이런 빛의 자녀
는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는 공의와 진리가 약한 인간적인 착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선하심과 성령님의 완전함 속에서 흘러나온 영적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착함이 없고 모순된 의를 가지고 있으며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 일뿐입니다. 절대 모순된 내 척도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뿐이며 하나님의 공의만이 바른 의요, 진실함(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를 직면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빛에 거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요한1서2:8-10) 내가 주님을 기쁘시
게 하는 빛인지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어두움인지 나를 시험하고 돌아보아 성찰과 아픔과 드
러냄의 기도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분별하여 이유야 어찌 되었든 빛의 자녀 빛의 열매로 주님
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 내 영혼과 신앙의 빛과 어두움(11-13)
 빛은 열매가 있지만 어두움은 열매가 없습니다. 즉 빛과 믿음과 생명으로 살아가면 주님과 
만난 이야기가 있지만 어두움으로 살아가면 주님과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룻기의 고엘의 사명
을 감당하지 않은 아무개는 이름도 없는 아무개로 기록되었지만 이방여인 룻과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한 보아스는 하나님과의 많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어
두움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찔리고 괴



로운 양심의 고통과 성령님의 탄식과 숨은 죄를 드러내는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성
찰과 회개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기쁨과 자유와 행복의 빛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인생으로 하늘의 열매로 기록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
원 드립니다. 

3) 깨어 일어나라(14)
 중생한 빛의 자녀인데 어두워져 잠자고 있는 기도와 예배와 신앙을 말씀과 고난과 고통으로 
깨우십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모습, 교회를 다니지만 인격으로 예수를 믿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어두움이며 죽은 자로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 깨어나고 일어나야 합니다. 빛의 사람들
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의, 용기, 신중, 절제, 믿음, 희망과 소망, 자선과 구제 이며 
어두움의 사람의 특징은 질투와 시기, 아집, 욕정, 교만, 나태, 분노입니다. 항상 자신의 영혼
과 신앙을 검진하여 말씀으로 드러나는 죄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고 변화되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과 비젼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
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